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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랑하기 제 7호 
우리 아이 친구 문제,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까? 

가정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우리 아이의 ‘친구 관계’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게 되지요. 
✔우리 아이가 친구가 많을까? 
✔혹시 소외당하는 건 아닐까?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쉽을 보일까?
✔아이와 어울리는 친구가 좋은 아이일까?

아이가 자칫 민감해할 수 있는 친구 관계에 대해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까요?
‘아이를 돕는 대화법’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은우 엄마의 고민 ● 
은우 엄마는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은우는 착하고 성실하고 엄마가 보기엔 
아들로서는 최고인데 친구들하고 자주 다투네요. 은우는 직접 이야기하려고 
하지도 않고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 엄마를 통해 들으니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은우 엄마가 어떻게 은우와 이야기를 나누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은우 엄마: 은우야, 엄마가 은우한테 할 말이 있는데 엄마랑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은우: …. 왜 엄마?

(평소와 다른 침울한 표정에, 마음이 아프고 초조하기도 하지만 
꾹 참고 은우에게 물어봅니다.)

은우 엄마: 요새 은우가 기운도 없어 보이고 짜증도 는 거 같아서. 요새 무슨 고민 있니?

은우: 아니 엄마 괜찮아 별일 없어.

(아무 일 없다고 하지만 분위기는 그렇지 않네요. 많은 친구가 친구 문제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해서 나아질 게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기에 엄마는 말을 꺼냅니다.)

은우 엄마: 응. 엄마가 보기에 은우가 친구들 문제로 고민이 많아 보여서. 선생님도 은우
가 속상한 일이 많다고 하시는데?
은우: …. 

은우 엄마: 엄마라면 되게 속상하고 외롭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은우를 직접 도
와주진 못해도 응원해주고 싶고 위로도 해주고 싶어서 은우가 솔직히 말해주면 좋겠어.

(화내고 싸우는 경우라도 그 이면에는 은우 마음이 서운하고 속상하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엄마라면 마음이 어떨지 공감하면서 

말해주면 더 마음을 열기 쉽습니다.)
은우: …나는 별생각 없이 말했는데 보검이가 나한테 짜증을 내잖아. 
그러고 나니까 딴 애들도 다 나를 피하는 거 같고…. 급식도 먹기 싫고 그래.
은우엄마: 아 그랬구나, 엄마는 보검이랑 너랑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너 마음이 되게 속
상했겠다. 그런데 보검이가 왜 그랬을지 생각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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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마음이 풀리니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해봅니다. 그 상황에서 은우가 보검이 마음을 잘 
추측했는지, 은우가 생각하는 문제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이죠. 

만일 은우 마음이 많이 안 풀렸다면 충분히 풀릴 때까지 위로하며 기다렸다가 질문해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생각을 풀어낼 것입니다.)

은우: 아…. 내가 보검이 별명 부르는 거 보검이가 싫어하긴 해.

은우 엄마: 은우가 솔직히 이야기해줘서 고맙네. 엄마 생각도 은우랑 비슷한데?
그러면 은우는 어떻게 할 거야?
은우: 몰라. 애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거 같아. 어떻게 하지 엄마?
은우 엄마: 엄마 생각엔… 은우가 보검이한테 사과하면 어떨까?
은우: 그 생각도 해봤는데….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

은우 엄마: 보검이도 은우처럼 좋은 친구를 잃으면 속상할 거 아니야? 그래도 안 받아주면 
그다음은 보검이 마음 풀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이들은 문제의 해답을 알지만 여러 이유로 시도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우 엄마는 은우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하는지 

먼저 들어보고 용기를 주면서, 다양한 대안들도 제안합니다.

은우: …그럴까?

은우 엄마: 응 그래도 엄마는 은우가 먼저 사과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엄마도 은우랑 비
슷한 경우 있었거든. 엄마가 사과하고 같이 맛난 거 먹고 풀었지~.

은우: 알았어, 엄마. 한번 해볼게.

은우 엄마: 그래,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 꼭 말해줘. 우리 아들 참 대견하네!

(은우 엄마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은우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고 위로하고 
조언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또한 엄마에게 친구 문제로 비난받지도 않는다는 경험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은우가 편하게 친구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말이죠.)

  은우 엄마의 경우를 잘 살펴보았나요?

▶만일 은우가 자신의 어떤 부분이 보검이의 기분을 상하게 했는지 몰랐다면 ‘엄마라면 누군
가가 나를 내가 싫어하는 별명으로 부르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라고 보검이 기분을 대신 전
달했을 것입니다. 
▶만일 은우가 사과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운다면 ‘사과하는 행동이 책임지는 멋진 모습이
야’라고 격려하며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했을 것입니다.
▶만일 은우가 반복해서 친구를 놀린다면 ‘지난번에도 네가 보검이랑 싸워서 속상해 했었는
데… 혹시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점검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만일 은우가 싸울 때 보검이를 밀치거나 때렸다면 ‘기분이 나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이다’라고 단호하게 제한을 설정할 것입니다.

친구 관계로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공감과 이해를 해주시고
조언과 제안을 통해 아이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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